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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 연구: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박혜림*

요 약

오늘날 도시 내 공원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
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요한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내 공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을 고찰하고, 도시
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성 검증을 통해 도시공원 확충 및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존에 변수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는 일반회귀분
석을 통한 검증이 아닌 주요 변수들의 공간적 종속성을 가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 및 공간회귀분석을 통
해 도시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역적 및 국지적 관점에서 주요 변
수 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 공간적 종속성을 충족시켰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전역적 관점에서 특정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하면 인접한 지역에서도 1인당 공원면적이 함께 증가하였고, 국지적 관점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다. 둘째, 노인인구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의 증가는 1인
당 공원면적을 감소시키며, 노후주택 비율의 증가는 1인당 공원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도시공원 공급에 있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빈곤인구, 노후주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고려
됨과 동시에 인접한 도시 간의 공간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도시공원, 공공재, 형평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공간회귀분석

Ⅰ. 서론

오늘날 도시공원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

강을 유지하며,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

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복잡한 도심의 공원은 심신 회복

을 위한 공간, 탄소흡수 및 열섬현상 완화와 

같은 환경적 대안의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인권 외, 2021; Chen and You, 2020).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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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Liu et al., 2020), 

낯선 사람과도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소통의 공간이자(하승현, 2018), 도시 기

반시설의 하나인 녹색 편의시설(green amenity)

로 부상하고 있다(Wu and Dong, 2014).

하지만 이러한 공원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쉽게 공원을 찾아볼 

수 없고, 접근성이 낮으며, 지역 및 계층 간 격

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김용국, 

2015; 배민기․김유리, 2013). 역사적으로 공원

은 권력층의 사유지였던 정원이 대중에게 개방

되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전환되

었지만, 여전히 각 도시의 공원 분포 및 공급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용국, 2015; 

문지영, 2023; 문지영․반영운, 2015; 신지영, 

2010; 이정연․이형숙, 2021). 

인구 및 인프라가 밀집된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

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전

략이 된다. 또한 생활반경이 좁고 이동이 불편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접촉, 신체 및 정신을 회복할 기회 

등을 제공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포용

성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김용국, 2019). 이는 

공공의 복리와 편의를 증대시키는 공공재로서 

공원이 마땅히 제공해야할 기능이지만, 도시계

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공급됨에 따라 사

회적 양극화 속에서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공급을 계획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히 공급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

을 고찰하고, 공원 공급 및 형평성, 접근성 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각 도시의 

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수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는 일반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이 아닌 주요 변수들의 공간적 종속성을 가정

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과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공간적 종속성을 가정한 이유는 도시공원 공급

이라는 사회현상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공간, 즉 지역적 특성과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염윤

호․최재훈, 2022; Tobler, 1970). 이러한 공간

적 종속성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공원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도시공원 확충 및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광의적 측면에서 도

시 내 녹지, 공원뿐 아니라, 하천, 산림, 농경지

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강지현, 

2021), 협의적 측면에서는 법률로 정한 공원의 

한 종류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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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정된 공간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

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일부 도시자연공원구

역을 의미한다(공원녹지법 제2조). 이러한 도시

공원은 지역 내 공간구조 및 발전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 제2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공공복리 증

진의 목적을 가진다는 측면에서(공원녹지법 제1

조)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이 뚜렷하다. 

공공재란 시민들의 공공복리와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국가자원의 사회 배분

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시민 복지 차원에서 사회

적 형평성의 원칙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시 

된다(조정현, 2016).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역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관리 하에 설치 및 운영, 

공공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배제적(non- 

excludability)이고 비경합적(non-rivalry)인 재화 

및 서비스로 모든 시민이 도시공원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지는 공공재라는 명확한 특징을 

가진다(공원녹지법 제39조; 김용국, 2019).

하지만 도시공원이 처음부터 공공재적 성격

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왕권과 귀족문화가 

강성했던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지배계층의 생활양식과 

개인정원 등이 존재했다(김수봉․류연수, 2006). 

이후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 지배계층의 

사유지였던 정원이 대중에게 개방되었고(김수

봉․류연수, 2006), 정원은 현대의 공공적 개념

이 내포된 공원, 모두의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원은 더 

이상 왕족이나 귀족의 사유재산이 아닌 그 자

체로 열린 공간이자 시민성이 발현되는 모두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지친 심신 회복은 

물론 자연경관, 레크리에이션 및 신체활동 기회, 

오염된 도시를 회복 및 보존하는 등 다양한 기

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Brander and 

Koetse, 2011; Chen and You, 2020; Kasyanov 

and Silin, 2019), 이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도시의 지지 체계로

도 작동되고 있다.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은 범

죄 및 무질서를 감소시키며(Payne and Reinhard, 

2016), 탄소 발생 및 열섬현상과 같은 환경문

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 내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hen and You, 2020). 

영국의 버컨헤드파크(Birkenhead Park)는 산

업화로 인한 공동주택의 밀집과 녹지훼손을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초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민공원이다(김수봉․류연수, 

2006). 1844년 공원계획을 맡은 조셉 팩스톤

(Joseph Paxton)은 수목과 잔디광장, 산책로 등 

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였다(김수봉․류연수, 2006). 

버큰헤드파크에 이어 1856년 미국 뉴욕에 조

성된 센트럴파크(Central Park)는 진정한 의미에

서 시민공원(Public Park)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

는 세계 최초 뉴욕주의 공원법 제정(1851년)과 

조경의 창시자로 불리는 옴스테드(Olmsted)의 대

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서 탄

생한 공원이기 때문이다(김수봉․류연수, 2006). 

옴스테드(Olmsted)는 산업사회의 경쟁에서 지

친 시민들이 심리적 위안을 얻고 다양한 활동

을 즐기며, 서로 연결된 공유 공간을 조성했다

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원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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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봉․류연수, 2006). 

도시공원은 특정 인물을 기념하거나 국제적

인 이벤트 유치를 위해, 현대적 도시계획과 도

시재생 차원의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조성되

어 왔다(계기석, 2013). 시민혁명 이후 파리에

서도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사업, 만국박람회 

개최, 도시계획에 따른 소공원 확충, 대규모 이

전부지 활성화 등과 함께 도시공원이 발전하였

다(계기석, 2013). 

이렇듯 도시공원은 국가의 정치 및 경제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도시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여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조성되고 있

다(계기석, 2013).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자연환경과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이자 도시 내 도로, 

철도, 다리 등의 회색 기반시설(grey infrastructure)

과 함께 도시 내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및 편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용국 외, 2023; 

Wu and Dong, 2014). 미래도시 개념을 가진 

스마트시티에서도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자연을 보존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다루어지고 있다(이주용, 2020).

2. 공공재로서 갖추어야 할 도시공원의 요건

도시공원은 공공의 복리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시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 공원이라는 공간 자체와 공원에서 얻

게 되는 공기, 햇빛 등은 재화에 속하며, 시민

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건강․가족․문화․

공연 프로그램 등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시

공원은 현대사회와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공원 공급 계

획과 기타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점검하는 평

가 방법 및 지표 개발 등이 요구된다.

Gidlow et al.(2012)은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을 개발하여 접근성, 레크리

에이션시설, 편의시설, 자연적 특징, 반문화행

위 등 5개 지표와 36개 항목을 통해 영국 스

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의 근린녹지 공간 

77곳의 품질을 평가하였으며, Knobel et 

al.(2021)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149개 도시녹지 

공간 평가를 위해 RECITAL(Urban Green Space 

Quality Assessment Tool)을 개발하여 주변 환

경, 접근, 설비, 편의시설, 매력적인 경관, 반문

화행위, 안전, 잠재적 유용성, 토지피복, 동물의 

다양성, 조류의 다양성 등 11개 지표와 90개의 

항목을 통해 녹지 공간의 질적인 품질을 측정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Knobel et al., 2021).

국내에서는 김용국 외(2023)가 한국형 공원성

능평가도구(PPAT, Park Performance Assessment 

Tool)를 개발하여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편의

성, 활동성 등 5개 평가지표를 통해 인천시 부

평구의 22개 근린공원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였

다. 그 결과, 1등급 우수 1곳, 2등급 보통(현 

상태 유지관리) 4곳, 3등급 열악(부분 재정비 

필요) 12곳, 4등급 매우 열악(전면 재정비 필

요) 5곳의 순위가 매겨졌다(김용국 외, 2023). 

도시공원 및 녹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이

러한 지표에서는 공원에 대한 접근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주변 환경, 매력적인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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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이용 시 편의성, 활동성 등이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원에 대한 접근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황병묵 외(2022)는 경사도와 

공원면적,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서울의 도시공원 

보행 접근성을 확인하였다. 규모가 큰 도시공

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의 보행 접근성은 높

았지만 자치구별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황병묵 

외, 2022). 중․소형 도시공원의 경우, 약 27% 

지역만이 시민들의 공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공원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황병묵 외, 2022). 

도시공원의 접근성은 공원의 입지와도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신지영(2010)의 연구에

서는 2005년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안

양시, 군포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의 도시공

원을 대상으로 공원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구

도시에 비해 신도시의 공원 접근성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라 구도시와 신도시의 공원 접근성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신지영, 2010). 불

평등 정도는 구도시와 신도시 간 입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구도시 내 신도시가 위

치한 경우와 구도시와 인접하여 개발된 신도시

의 경우, 공원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

지 않았으나,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개발된 경우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

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지영, 2010). 도시 

내 개발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만들고 도시

를 활성화시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도시

와 분리된 개발은 신지영(2010)의 연구에서 밝

혔던 것처럼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

다. 이렇듯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둘러싼 접근

성의 문제는 공원의 형평성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민의 복리와 기회, 가능성 등을 충

족 또는 박탈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지현, 2017).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공재로서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요건 중 모두가 균등하게 공원을 이

용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

고자 한다. 

먼저 2022년 우리나라 7대 광역도시의 시군

구 공원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공원 면

적(m2)이 좁은 지역은 부산 동구(0.09m2), 부산 

중구(0.10m2), 부산 부산진구(0.23m2), 부산 연

제구(0.23m2)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공원 

면적(m2)이 넓은 지역은 울산 울주군(28.55m2), 

울산 남구(19.29m2), 광주 북구(19.15m2), 광주 

서구(17.01m2)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고려

한 도시공원의 분포는 지역 간 상이한 값을 보

이며, 공원 공급이 불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

다(<표 1> 참조). 

형평성의 경우, 공평한 대우, 공정한 가치, 

기회의 균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Cepiku and Mastrodascio, 2021; Hay, 

1995; Svara and Brunet, 2004), 공공을 위한 

도시공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평등과 공정이

라는 속성은 반드시 내포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형평성 문제는 1980년대 초 미

국 내 인종 및 소득에 따른 불평등한 배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정연․이형숙, 2021).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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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시설수 (개소) 면적(m2) 1인당 공원 
면적(m2) 도시명 시설수 (개소) 면적(m2) 1인당 공원 

면적(m2)
종로구 67 1,849,239 13.08 연제구 27 47,804 0.23
중구 55 1,515,133 12.58 수영구 24 50,698 0.29

용산구 72 606,673 2.77 사상구 37 98,760 0.48
성동구 63 1,446,416 5.15 기장군 129 256,885 1.44
광진구 49 891,615 2.64 중구 19 54,909 0.68

동대문구 74 1,856,872 5.52 동구 109 1,862,852 5.49
중랑구 67 2,646,815 6.87 서구 41 465,950 2.92
성북구 39 3,296,658 7.66 남구 36 123,854 0.88
강북구 59 1,311,410 4.47 북구 148 1,839,075 4.27
도봉구 54 1,331,846 4.27 수성구 126 3,399,638 8.26
노원구 130 1,585,321 3.15 달서구 190 2,516,472 4.69
은평구 87 3,889,665 8.33 달성군 130 2,985,834 11.35

서대문구 87 1,213,348 3.96 중구 10 93,384 0.61
마포구 100 3,071,608 8.42 동구 22 54,682 0.93
양천구 113 2,064,442 4.68 미추홀구 121 1,037,091 2.55
강서구 160 2,520,135 4.43 연수구 89 1,190,445 3.09
구로구 66 995,364 2.52 남동구 160 2,732,298 5.40
금천구 49 405,382 1.77 부평구 129 907,342 1.86

영등포구 73 652,881 1.74 계양구 108 1,291,283 4.47
동작구 78 4,466,261 11.73 서구 233 4,036,502 6.85
관악구 102 2,354,707 4.84 강화군 15 90,854 1.30
서초구 140 1,820,399 4.50 옹진군 - - -
강남구 120 3,762,237 7.11 동구 50 332,865 3.14
송파구 159 2,054,319 3.12 서구 107 4,889,770 17.01
강동구 94 2,785,533 6.05 남구 94 1,974,530 9.30
중구 2 3,957 0.10 북구 169 8,131,644 19.15
서구 10 30,707 0.29 광산구 219 4,444,534 11.09
동구 7 7,753 0.09 동구 92 1,300,965 5.92

영도구 18 38,316 0.35 중구 88 730,653 3.22
부산진구 42 81,589 0.23 서구 124 3,260,107 6.93
동래구 38 76,519 0.28 유성구 192 3,679,526 10.33
남구 32 77,600 0.30 대덕구 83 950,016 5.50
북구 65 112,102 0.40 중구 113 3,069,697 14.75

해운대구 60 186,218 0.48 남구 134 5,992,571 19.29
사하구 42 90,200 0.30 동구 68 1,973,475 13.01
금정구 57 111,461 0.50 북구 103 3,092,121 14.14
강서구 191 280,767 1.96 울주군 175 6,324,809 28.55

자료: KOSIS. 공원, 주민등록인구(시도/시/군/구).
주: 1인당 공원 면적(m2)=공원면적/주민등록인구수.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표 1> 7대 광역도시의 시군구 공원 공급 현황(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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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백인과 고소득층이 거

주하는 지역의 공원 접근성 및 녹지 비율의 불

균등한 양상은 시민의 건강 및 비만과 직결되

는 공중보건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Morgan Hughey et al., 2016; 

Rigolon et al., 2018; Weiss et al., 2011).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형평성 연구에서 눈여

겨 볼 부분은 인구밀도, 소득격차, 빈곤인구, 

고령인구 등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불균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지영, 2023; 이정연․이형숙, 2021). 도시 내 

공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으로 취

약한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충분한 사람들에 

비해 자연휴양에 대한 접근 및 접촉이 다소 떨

어질 수 있으며(배민기․김유리, 2013), 이동이 

불편한 보행 약자들은 공원 이용에 더 불리하

다(이연주․김영민, 2023). 

하지만 많은 도시가 포용적 가치를 도시계획

에 반영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

으며, 공평한 분배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Engelberg et al., 2016; Weiss et al., 2011). 

누구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시공원 설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은 불평등한 사

회구조 속에서 사회적 포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요인과의 관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3. 도시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

도시공원은 도시의 기반시설인 동시에 사

회․경제학적 지위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 단순한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인구,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환경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형평성 있게 공급 및 운영되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도시공원 정책의 시민 수요 및 형평성에 

관한 논의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인구․사회학

적 요인을 탐색하여 도시공원과의 관계를 검증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4년 서울시 근린공원 서비스에 대해 연
구한 김용국(2015)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2세 미만 어린이 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공원서비스 수준이 열악하
다고 밝혔으며, 문지영․반영운(2015)은 2014년 
청주시 생활권공원의 공급 격차가 인구수에 비
례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공급된
다고 보았다. 특히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공급권역 내 토지가격과 추정소득
분위가 높게 나타나, 공원을 둘러싼 사회․경제
적 수준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가 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 수준을 확인하

고,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을 검증한 문지영

(202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보권 

내 공원 공급은 낮아지며, 지가와 소득이 높을

수록 도보권 내 공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연령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 불균

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

활권공원의 양적 공급은 2008년 1인당 4.0m2에

서 2021년 1인당 8.3m2로 증가하였으나, 런던, 

파리, 뉴욕 등과 같은 글로벌 선진 도시에 비

해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균형 잡힌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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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원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청장

년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와 걷기일수, 주변

의 녹지 접근성, 환경 쾌적성, 보행 편의성 및 

시설 접근성, 노년층의 경우, 걷기일수와 주변 

녹지 접근성이 공원 이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우성, 2022). 또한 부산시의 생활권

공원의 경우, 넓은 공원 면적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공원 이용이 증가된다고 

보았다(강영은 외, 2020).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도

시공원은 인구․사회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김용국, 2015; 문지영, 

2023; 문지영․반영운; 2015),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유리한 입지가 공원 공급에 우선적으

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지영, 2010).

선행연구에 제시된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주로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 비율, 소득 

및 지가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

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이 시

민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선정하여 도시

공원의 형평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주요하게 다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인구

밀도와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빈곤인구, 노

후주택 등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밀집을 

해소할 공간이 요구된다. 인구밀도는 김용국

(2015), 김용국(2019), 강영은 외(2020), 문지영

(2022)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생

산가능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휴식 및 회복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데, 문지영(2022)의 연구

에서는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된 경제활동인구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김용

국(2019)에서는 핵심생산가능인구라는 명칭으

로 생산가능인구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신체․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빈곤인구, 노후주택 거주자가 있

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및 신체활동, 소통이 이

뤄지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

국(2015)과 이정연․이형숙(2021), 문지영(2023)

은 노인인구를, 신지영(2010)과 김용국(2015), 이

정연․이형숙(2021), 문지영(2022)은 소득이 낮은 

인구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노

후주택의 경우, 구도시에 비해 신도시의 공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신지영

(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선정하여 도시공원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8개의 시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

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 및 복지포털 복

지로 사이트에서 2022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주

요 변수들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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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년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지영(2010)

저소득계층 비율 
비숙련가장을 둔 주민 비율
가옥비소유 주민 비율
과잉밀집가구 주민 비율
자동차 비소유 주민 비율
남성실업 비율

배민기․김유리(2013) 토지가격
추정소득분위

김용국(2015)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2세 미만 어린이 비율
주택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인구밀도

문지영․반영운(2015)
인구수
추정소득분위
토지가격

김용국(2019)

인구밀도
노인인구 비율
유소년인구 비율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고등교육인구 비율
걷기실천율
비만율
우울감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
폭염 취약성 지수
홍수 취약성 지수
미세먼지 취약성 지수

강영은 외(2020)

공원면적
인구밀도
지하철직선거리
인접공원간거리
경사도

이정연․이형숙(2021)

전체 인구 
노인 인구
소득 500만 원 이상 비율
기초수급자 수
기초수급률
대졸 이상 학력 비율

<표 2> 도시공원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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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1인당 공원면적(m2)은 묘지공원

을 제외한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등 조성된 공원면적을 합

하여 총인구 대비 면적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인 인구밀도(명/km2), 생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등은 각각의 산정 방식에 따

라 값을 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

구․사회학적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종래의 

OLS(ordinary least-squares) 선형회귀분석에서 

저자(년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지영(2022)

인구밀도
총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율
도시개발사업 총면적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우성(2022)

주거형태(공동주택/단독주택)
신체활동(보행활동 일)
거주지 주변 환경인식 인자
(보행 편의성/환경 쾌적성/보행 안전성/녹지 접근성/ 시설 접근성)

문지영(2023)

총 인구수
10대 인구비율
20대 인구비율
60대 인구비율
지가
소득분위

<표 2> 계속

변수 변수설명 자료출처

1인당 공원면적(m2) 전체공원면적/주민등록인구수 KOSIS

인구밀도(명/km2) 주민등록인구수/도시면적 KOSIS

생산가능인구 비율(%) (15~64세 인구 수/주민등록인구수)×100 KOSIS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100 KOSIS

빈곤인구 비율(%) (일반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 수)×100 KOSIS, 복지로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 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KOSIS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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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였던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한 공간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 

내 존재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과 공간회

귀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은 Moran’s I와 
LISA 통계량을 통해 전역적 관점과 국지적 관
점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Moran’s I 통계량은 특정 지역의 속성 값과 주
변 지역의 속성 값의 양과 음의 관계를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변수들의 유사성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수식은 <식 1>과 같다(염윤
호․최재훈, 2022).

′  








 







 




 표본수
     번째측정값
  평균
  공간가중치

  <식 1>

Moran’s I 통계량을 통해 연구대상지 전체에

서 나타나는 공간적 종속성을 확인한다면, 

LISA 통계량을 통해 개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식은 

<식 2>와 같다(염윤호․최재훈, 2022).

 


 





 




 표본수
     번째측정값
  평균
  공간가중치

    <식 2>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회귀분석에 공간효과를 고려한 공간

회귀모형을 제시하여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고

자 한다. 공간효과는 회귀모형식에 공간상관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오차(error)에 공간상관항

을 반영한 오차(error) 모형과 종속변수에 공간

상관항을 반영한 공차(lag) 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며, 수식은 <식 3>, <식 

4>와 같다(염윤호, 2019; 염윤호․최재훈, 2022).

오차모형
  

  



      
  

  

  종속변수의관측값
  독립변수
  공간적종속성을반영하는오차항
  공간자기회귀오차계수
  전체수식의오차
  공간가중치

<식 3>

공차모형
  



 
  



  

  공간자기회귀계수
  인접한지역의관측값

       

<식 4>

이상의 분석을 위해 QGIS와 GeoDa 지리통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사회현상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하

여 공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Moran’s I와 LISA 통계량을 

통해 전역적 관점과 국지적 관점의 공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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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변수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은 공간회귀모형 적용의 기본전제가 된

다(염윤호, 2020). 

전역적 관점의 Moran’s I 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내 공

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였다. 즉, 특정 지역

의 1인당 공원면적,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비

변수 Moran’s I 

1인당 공원면적 0.192**

인구밀도 0.670**

빈곤인구 비율 0.494**

노인인구 비율 0.565**

노후주택 비율 0.525**

*p < 0.05, **p < 0.01, ***p < 0.001.

<표 4> Moran’s I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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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이 각각 증가하면 인접한 지역의 1인당 공

원면적,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

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도 각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ran’s I는 지역 전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지역에서 관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지적 관점의 LISA를 활

용하여 국지적 관점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

인할 수 있다. LISA 통계량은 not significant, 

high-high(HH), low-low(LL), low-high(LH), high- 

low(HL)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not significant 

유형은 무의미한, HH와 LL 유형은 한 지역이 

국지적으로 주변 지역들과 유사하게 높은 연관

성(HH) 혹은 낮은 연관성(LL)을 보이는 것이

며, LH와 HL 유형은 특정 지역의 변수가 주변 

지역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 현상을 의미한

다(염윤호, 2018).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

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not significant 유형이 

165개, HH 9개, LL 41개, LH 6개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도 일부 도시에서 인접한 도시와 

유사하게 높고 또는 낮은 연관성을 보이거나 

다른 방향성을 보이며, 변수 내 공간적 자기상

관성이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토대로 공

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OLS 모형과 공차(lag) 

모형, 오차(error) 모형에 따른 통계값을 모두 

제시하여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모형 선

정을 위해 LM test를 실시한 결과, 1인당 공원

면적의 robust LM(lag)과 robust LM(error)의 

value 값에서 공차(lag) 모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적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오차(error) 모형에서 공간자기회귀오차계수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오차 모형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을 통제

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오차(error) 모형보다 

OLS 모형과 공차(lag)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택된 공차(lag) 모형의 공간회귀분석 결과, 

생간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이 1인당 공원면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1

단위 증가는 1인당 공원면적을 –0.868m2 감소

시키며, 노인인구 비율의 1단위 증가는 1인당 

공원면적을 –0.927m2 감소, 빈곤인구 비율의 1

단위 증가는 1인당 공원면적을 –0.233m2 감소

시켰다. 인구밀도는 1단위 증가할 때 1인당 공

원면적이 –0.150m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독립변수 

중 노후주택 비율만이 유일하게 1인당 공원면

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노후주택 비

율의 1단위 증가는 1인당 공원면적을 0.370m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택된 공차(lag) 모형의 공간자기회귀

계수()는 특정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이 인접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의 관측된 값의 공간가

중된 값에 의해 도출된 회귀계수(=0.092)만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인접 지역

의 1인당 공원면적이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지

역의 1인당 공원면적이 0.092m2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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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LISA cluster map

1인당 공원면적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p < 0.05, **p < 0.01, ***p < 0.001.

<표 5> LISA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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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도시공원에 존

재하는 공간적 종속성을 가정하여 관계성을 검

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역적 및 국지적 관점에서 

1인당 공원면적,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 공간적 종속

구분 항목
일반회귀분석 공간회귀분석

OLS 모형 공차(lag) 모형 오차(error) 모형

독립변수

인구밀도 ‒0.167* ‒0.150 0.165*

생산가능인구 비율 ‒0.901** ‒0.868** ‒0.902**

노인인구 비율 ‒0.955** ‒0.927** ‒0.957**

빈곤인구 비율 ‒0.246** ‒0.233** ‒0.243**

노후주택 비율 0.392*** 0.370*** 0.388***

상수항 ‒0.000 0.001 ‒0.000

공간상관계수() - 0.092 -

공간오차계수() - - 0.018

적합도

  0.203 0.208 0.203

Log likelihood ‒297.166 ‒296.628 ‒297.150

Akaike info criterion (ACI) 606.333 607.256 606.299

Schwarz criterion (BCI) 626.909 631.262 626.875

Jarque-Bera 2,279.085*** - -

Breusch-Pagan test 86.567*** 95.839*** 88.542***

Koenker-Bassett test 10.558 - -

공간
상관성

LM test (lag) 1.280 - -

Robust LM (lag) 8.458** - -

LM test (error) 0.036 - -

Robust LM (error) 7.214** - -

Likelihood ratio test  - 1.0762 0.033

Moran’s I 0.569** ‒0.001 0.009
*p < 0.05, **p < 0.01, ***p < 0.001.
OLS, ordinary least-squares.

<표 6> 일반회귀분석 및 공간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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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충족시켰다. 

1인당 공원면적을 전역적 관점에서 살펴보

면, 특정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하면 

인접한 지역에서도 1인당 공원면적이 함께 증

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지

적 관점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1인당 공원면적

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인접한 지역의 1인

당 공원면적 역시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이 50곳, 다른 방향을 가지는 지

역이 6곳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마다 다른 경향

성을 보였다. 국지적 관점에서 한 지역의 1인

당 공원면적이 주변 지역들과 같은 방향으로 

높은 연관성(HH)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간 공

원 공급이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방향성(LH/HL)을 갖는다면 지역 간 불균

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공원의 공급 및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

에도 인접한 도시의 공간적 영향을 함께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1인당 공원면적에서 주변 

지역들과 다른 방향성이 나타난 지역의 경우 

불균형적 공원 공급을 예상할 수 있어 도시공

원 계획 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수 간 관계성 검증을 위해 

OLS 모형과 공차(lag) 모형, 오차(error) 모형을 

모두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최적 모형으로 공

차(lag) 모형이 채택되어 노인인구 비율과 생산

가능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율이 1인당 공원면

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주택 비율

은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변수 간의 관계 검증에 

있어 기존의 일반회귀분석보다 공간의 종속성

을 가정한 공간적회귀분석이 더 적합한 연구방

법임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미하게 도출된 생

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빈곤인구 비

율, 노후주택 비율은 공원 공급에 있어 주요하

게 다뤄져야 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지역

사회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와 취약계층인 노

인 및 빈곤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공원 공

급 우선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문지영

(2023)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노인인

구에 대한 공원 공급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는데, 10대와 20대는 생활권공원 공급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60대는 부(−)적인 영

향을 미쳤다. 또한 김용국(2019)은 인구․사회

학적 요인이 포함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 및 교육 수준

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공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근린지역 가운데 노인인구와 빈곤인구에 대한 

포용성 부족 지역 등을 유형화하여 공원서비스

에 대한 포용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노후주택 비율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 구도

시의 공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신지영(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수를 설

정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노후주택 비율이 증

가할 때 1인당 공원면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Rigol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오래된 주택이 공원의 품질 및 접근

성과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내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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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요인과 도시공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내에 있는 생활권 공원, 도

시자연공원, 주제공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

속변수를 선정하였는데, 도시자연공원, 주제공

원 등은 광역단위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공원 

유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기준으

로 도시공원에 대한 변수 선정이 요구된다. 둘

째, 개별 도시들의 공원 분포 및 비교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이후 개별 도시들의 공원 현황을 비롯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도시공원 간의 관계 검증

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검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22년 한해 자료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수

집해 도시공원 공급의 증감 추세를 확인하여 

공원 공급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해 

공원 공급 및 형평성의 기준을 마련하려 했다

는 점과 변수 내 존재하는 공간적 종속성을 고

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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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temporary urban environments, parks play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lax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reb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rving as a 

key strategy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urban parks are 

adequately supplied to citizens by examining them as public good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arks and demographic-sociological factors. The goal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necessary for the expansion 

of urban park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228 ci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utilizing spatial autocorrelation verification and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hich assume spatial dependencies 

among key variable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general regression analysis that presupposes the independence of 

variab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patial autocorrelation among key variables was observed from both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confirming the spatial dependency condi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an 

increase in the per capita park area in a particular region also leads to an increase in adjacent regions, whereas 

local perspectives exhibit varying trends depending on the area. Seco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working-age population ratio, and poverty population ratio was found to decrease per capita park area, 

whereas an increase in the ratio of old housing increased per capita park a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mographic-sociological factors such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poverty population, and 

old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upply of urban parks. Additionally, the spatial effects between adjacent 

citi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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